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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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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 밤에 잘 때 꾸는 꿈이 아니다. 개인마다 바라는 꿈이 있어야 현재는 고달프더라도 삶

이 활기차다. 꿈이 없는 사람들은 삶 자체가 힘들다. 개인만이 꿈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지방 자치단체, 국가도 꿈이 있어야 주민들 삶이 역동적이다. 일자리 창출, 복지문제, 생

계수당 등이 잘 이루어져야 잘 했다고 한다. 행정적 발상에서만 보면 당연한 이야기 이지

생색낼 일도 아니다.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를 이끄는 장들은 꿈과 희망을 강하게 던져 주

어야 한다.

꿈이 없는 지자체나 국가는 그 존재도 유지하기 힘든 것이 21세기 현실이다. 지중해 연안에 찬란한 문명을 건

설하여 인류역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나라! 그리스가 거대한 도시국가를 건설 할 수 있었던 힘은 신에 대한

희망이었다. 통치자는 신에게 감사하기 위해 거대한 신전이 필요 했고 그것은 곧 민중들의 희망이기도 했다.

그 힘은 도시국가 건설이라는 막강한 힘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2012년도 그리스 재정 빚은 GDP대비 빚은 175%까지 올랐다. 2012년 국민소득은 2만 2천불정도이

다. 천혜의 기후 조건과 관광 해양 산업으로 70년대까지는 발전하였으나 해운 산업 주도권은 이미 한국과 중

국으로 넘어갔고 유일한 관광산업도 국제 경제 위기가 닥치면 썰물처럼 빠져나간다. 가장 고질적인 병폐는

정치꾼들이 정권을 잡기 위해 과도한 공약을 남발하여왔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선심을 일삼아

왔다. 미래의 꿈과 희망을 가지고 정치를 한 것이 아니라 사탕발림으로 국민들을 혼란시킨 것이다.

중국은 요즘 세계를 제패하겠다는 야심찬 꿈과 희망을 국민들에게 제시한다. 새롭게 지도자가 나타날 때마

다 변하는 중국을 한국은 읽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세계리더 국가 꿈을 실천하는데 실패 했다. 20년 넘도록

경제는 제자리걸음이다. 왜? 정치인들이 꿈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역사를 왜곡한다. 그래야만 극우파들에

게 만이라도 정권의 존재 가치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은 제패를 다시 꿈꾸고 있다. 그래서 과거는 사과하고 유럽주변국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골치 아

픈 그리스를 놓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유럽의 온통 기반 시설은 독일 제품이다. 유럽 연합을 탄생시켜

주도권을 잡은 것도 독일이다. 꿈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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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까지만 해도 헝가리는 유럽전역을 차지 할 만큼 큰 나라였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독자적으로 헝가리

미래를 설계 한 것이 아니라 안이하게 독일편에 섰다. 결과는 국토와 인구의 3분의 2를 다른 곳에 넘겨주고

현재의 작은 나라로 전락했다.

대전의 의사결정 과정을 보면 여론의 추이를 보다가 어느 정도 진흙탕 싸움이 마무리 될 때쯤이면 나타나는

식이다. 미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정치꾼들이 하는 낡은 수법이다. 그 사이 주민들은 편 갈라 서게 되고 지친

다. 한국의 중심부! 대전의 실리콘 메카! 세종시! 도시철도! 과학비지니스! 이들과 연계시켜 무엇 하나 우리들

에게 시원시원한 결정과 희망을 던져주지 못하고 있다. 그리스, 헝가리, 독일에서 보는 공통점은 정치 지도자

들이 미래를 보는 혜안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었다. 유럽을 탐방하면서 얻은 결론이다.

선각자들의 공통점은 미래를 내다보며 산다는 것이다. 지도자나 장들이 가장먼저 갖춰야 중요한 덕목이다.

대전시장이라는 곳은 여론에 난 작은 기사나 챙기며 맘에 안든 기사를 보고 컬럼 제공자에게 해명이나 하는

한가한 샐러리만 자리가 아니다. 작은 일에 연연하다보니 진심으로 대전의 미래를 설계 할 지식과 혜안을 개

발하지 못하고 중요한 결정사항에 여론 추이를 보아 진흙탕 싸움 말기에 나타나 생색내는 정책 결정을 하거

나, 사사로운 욕심에 선심성 행정이나 하는 행위가 되풀이 된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한 피해는 대전 시민

에게 돌아간다. 국운이 상승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아시아패권을 쥐겠다는 야심한 통 큰 정치인을 대전은 생

산 해 낼 수는 없을까? 아니, 평범한 우리들에게도 큰 꿈, 큰 희망을 대전시는 던져 줄 수는 없을까? 아테네

지하철 거지들의 남루한 구걸은 그들이 잘못해서 만들어낸 것일까? 그들에게 진심으로 묻고 싶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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